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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

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오마아뉴스’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

을 볼 때 머릿속에 형성된 표준모형을 근거로 파악

한다. 이 표준모형은 지금까지 접한 얼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준이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계속 

보고 자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을 기준으로 

한 표준모형을 가지고 있다. 이 표준모형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눈이 큰지, 코가 높은지 등등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흑인들의 경우, 한국 사람 기준에서 볼 때 대부분 

입술이 두껍고 피부가 검은 등의 특징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어

렵다. 코가 오똑하고, 눈이 깊고 피부가 하얀 백인들

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표준모형에 가까울수록 미묘

한 차이를 잘 알아차리고, 표준모형과 다를수록 개

개인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다.

한국사람이 배우 정우성과 장혁의 얼굴을 구분하

는 것보다 흑인이나 백인이 그들의 얼굴을 구분하

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다. 반대로 한국사람이 볼 

때는 흑인배우 크리스 터커와 흑인 코미디언 크리

스 락의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타인

종효과’라고 한다. 타인종효과는 1914년 하버드대

의 심리학자 구스타프 페인골드가 처음 제시했다. 그

는‘미국인에게 모든 아시아인은 똑같아 보이며, 반

대로 아시아인에게도 백인은 모두 같은 얼굴로 인식

된다’고 밝혔다.

■ 생후 3개월이면 얼굴 특징 구분할 수 있어

우리 뇌에선 N170이라는 뇌신호가 나온다. 얼굴을 

처리하면서 주로 발생하는데, 같은 인종을 볼 때와 

다른 인종을 볼 때 이 신호가 다르게 나타난다. 영

국 글래스고대 로버트 칼대라 교수팀의 연구에 따

르면, 같은 인종의 다른 표정의 사진을 두 장 연달아 

볼 때는 뇌신호가 감소한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

극을 덜 받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인종의 사진들을 볼 때는 뇌신호가 그

대로였다. 어떤 인종이든 처음 보는 얼굴은 낯설게 

느낀다. 같은 인종일 경우에는 금방 익숙하게 받아

외국인 얼굴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들이는데 반해 다른 인종일 경우에는‘아 다른 인종

이구나’하고 계속 낯설어 한다는 것이다. 

자신과 같은 인종을 더 잘 알아보는 현상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 생후 3개월부터 얼굴 특징을 

구분하고 같은 인종의 얼굴을 좀 더 오래 쳐다본다

고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인종의 얼굴을 볼 때 뇌가 더 활성화한다고 한다. 

이 연구팀은 뇌에서 P2와 N200이라는 뇌신호를 

측정했다. P2는 시각정보를 종합하는 후두엽과 두

정엽 부위에서 나온다. 이를테면 얼굴을 보고, 피부

색이나 이목구비의 모양 등 특징을 모으는 곳이다. 

N200은 시각정보를 기억하는 전두엽에서 나온다. 

이들은 같은 인종의 얼굴을 볼 때 더 크게 측정되었

다. 이들이 더 활발하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같은 

인종의 얼굴을 볼 때 특징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기

억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같은 인종의 얼굴을 더 잘 

구분하게 된다. 

■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타인종효과

P2는 사진을 처음 보고 2밀리초(1밀리초=1/1000

초) 후에 뇌의 뒷부분인 후두엽과 두정엽에서 나온

다. 이들 부위는 바라본 대상에게서 얻은 정보를 종

합하는 곳이다. 가령 사람을 봤다면 얼굴형, 헤어스

타일, 눈동자의 색이 어떤지 특징을 모으는 것이다. 

N200은 뇌가 시각정보를 기억할 때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에서 관측된다. 측정 결과 같은 인종인 백인 

남성의 사진을 봤을 때 뇌파가 더 셌다. 

연구를 주도한 헤더 루카스 교수는“뇌가 자극에 

화발히 반응할수록 뇌파가 크게 나온다.”며“같은 

인종을 볼 때 P2와 N200이 크다는 것은 뇌가 이들

의 특징을 더 많이 모으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같은 인종의 얼굴을 더욱 

잘 구분한다는 얘기다.

같은 인종의 얼굴을 더 잘 알아보는 현상은 환경

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003년 영국 서섹스대 연구

진은 남아프리카 흑인들과 영국 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흑인과 백

인의 얼굴 사진을 보며, 자신이 본 얼굴을 기억하는

지를 확인했다. 모두 각자가 속한 인종의 얼굴을 더 

잘 구분했다. 

하지만 일부 흑인들은 백인 얼굴도 잘 알아보고 기

억했다. 이들은 백인과 자주 접촉하고 생활한 사람

들이었다. 해외로 이민간 초기에는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접

촉하며 살다보면 잘 알아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요즘은 K-POP 열풍 덕분에 한국인의 얼

굴을 알아보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

■ 얼굴기억 테스트

영화 속 겨우 몇 초 동안 스쳐 지나간 조연배우를 

다른 영화에서 알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

신도 세계 2%에 속하는‘얼굴인식 천재’일지도 모

른다.

영국 그린위치 대학에서‘안면인식 능력’을 시험

하는 온라인 테스트를 내놓았다. 5분 정도 소요되

는 이 테스트에선 우선 8초 동안 한 인물의 얼굴을 

기억 한 뒤 그 다음에 나오는 서로 다른 8명의 사진 

중에서 방금 봤던 인물을 골라내야 한다.

만약 10점 이상을 기록한다면 전 세계 2%에 속하

는‘안면인식 천재’(super recogniser)에 속하는 것이

라고 테스트의 개발자들은 말한다. 안면인식 천재들

은 한번 봤던 얼굴 중 무려 80%를 이후에 다시 알아

볼 수 있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20%만을 기억 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안면인식 천재에 해당하는지 진단해보고 싶

다면 다음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안내대로 따라하면 

된다. https://greenwichuniversity.eu.qualtrics.com/

jfe/form/SV_e3xDuCccGAdgbfT?Q_JFE=qdg

▲ 타인종의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준모형 때문이다. 사진=canyons.edu


